
녹차, 심장마비 예방효과 크다
일본 유키히코 박사 , 발병 위험도 42% 감소 … 393명 대상 조사

녹차를 매일 마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국립방위의과대학의 모미야마 유키히코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심장병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혈관조영 검사를 받은 39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녹차를 하루 1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녹차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심장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미야마 박사는 녹차에 많이 들어 있는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심장건강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과일, 야채, 적포도주에도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유리기라는 유해산소분자가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한다. 흡연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녹차는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있는 음료가 되고 있지만 원래는 일본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차

중의 하나로, 일본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 과학자들이 이유를 규명하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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